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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예비부모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

록 돕는 교육이다. 사회적 문제의 일부는 부모의 소양과 윤리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예비부모교육은 자녀의 인격 형성과 사회성 함양, 화목한 가

정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그런데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

화로 가정이 예비부모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 부모의 소양과 윤

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비부모교육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예비부모교육은 학습자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함양

을 요구하며, 윤리학과 인간학, 유아교육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과 인간관계론에 

학문적 근거를 두므로 예비부모교육의 연구와 시행은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식·

이해 차원에서 자녀의 발달·심리 특성 이해를, 과정·기능 차원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가

치·태도 차원에서 부모 윤리의식과 부모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예비부모교육의 목표이

다. 예비부모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법과 활용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

며 본 연구에서 그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부모교육은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

동 교육과정의 시간을 활용하여 관련 교과의 협력을 통해 체험 및 실습 위주의 방법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예비부모교육, 부모 소양, 부모 윤리의식, 학제적 접근, 창의적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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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제행동을 일삼는 자녀에게 왜곡된 사고방식이나 감정 또는 태도가 형성된 데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

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부모의 인간성과 가치관이 건전해야 한다.

최근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부모의 사례가 자주 보도된다(원혜욱 외, 

2025).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원인으로 생존 경

쟁 심화, 서민의 생활고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왜곡된 가족주의와 부모의 윤리의식 부족 등 문화적·윤리적 차원

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과 해결책은 사회과학이나 사회윤리 

분야의 다른 연구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 교육이 원인이 되는 일부 사회 문

제의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비 부모의 소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다.

예비부모교육이란 결혼 전의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장차 부모가 될 예비 부모

로 하여금 부모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준비시키는 교육이다(정옥분·정순화, 2008; 조

성연, 2006; 한성심 외, 2008). 이처럼 예비부모교육의 성격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부모로서의 소양은 자녀의 성장 

단계별 발달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로서 갖춰야 할 지적·정서적·도덕적 

역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기 성찰, 공감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의사소통 기술, 양육 

역량, 부모효능감, 윤리의식이 포함된다(정옥분·정순화, 2019).

부모의 윤리의식을 지탱해 주던 유교 윤리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대체할 새

로운 윤리는 아직 우리의 현실에 정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종의 윤리적 공백1) 상태에

서 부모로서의 소양과 윤리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됨으로써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악화되

고, 나아가 자녀의 탈선과 부모의 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중고교 교육과정에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의 혼전임신 예

방과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 및 

서구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 성 의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더 개방적

1) 윤리적 공백(ethisches Vakuum)이라는 개념은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그의 저서 『Das Prinzip Verantwortung』
에서 제시하였는데 현대 과학기술을 기존 윤리 체계로서는 규제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현대 문명의 발전에 비해 
부모의 윤리의식을 지탱해줄 확고한 도덕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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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하고 성을 경험하는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장영숙·조현진, 2009, p. 65).

가정은 아동의 최초 사회화 기관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 및 가치 내면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전면허나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소양을 요구하

는 것처럼 자녀 양육에서도 일정 수준의 소양, 즉 부모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갖추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김정미 외, 2010, p. 18).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예비부모교육을 공교육 체계에 공식적 교육과정

으로 포함하기 위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내용과 학문적 근거를 탐색하

며, 목표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부모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목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체계화’는 예

비부모교육의 내용, 목표, 방법, 평가의 체계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해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를 문헌연구 방법으로 고찰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형식(지식·이해, 과

정·기능, 가치·태도)에 적합하도록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체계화한다. 이어서 예비부모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요소를 선별하고, 각 내용 요소의 이론적 근거가 되

는 관련 학문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현황을 참고하여 예비부모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학문적 근거는 무엇인가?

○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체계화해야 하는가?

○ 예비부모교육 운영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 예비부모교육은 공교육 교육과정에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II. 선행 연구 개관과 시사점

1. 선행 연구 개관

선행 연구의 선정 기준은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향후 교

육과정에 예비부모교육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예비부모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선행 연구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비부모교육’이라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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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구체화·체계화되

어야 하며, 선행 연구 분석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로서 양육에서 갖는 

자신감인 부모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PSE)의 증진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는 자

녀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부모 교육 관련 연구이다. 셋째는 일반적인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또는 만족도를 검증하는 형식의 연구이다. 넷째는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종합하여 예비부모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연구이다.

가. 부모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부모효능감이란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양육에서의 자신감을 의미하며(배민정·정윤경, 2024, p. 108),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의 

결정 요인으로서, 자녀의 정서 발달, 심리적 건강, 문제행동, 학교활동 참여, 학업능력 

등 전반적인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소통이나 어머니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과 같은 정서적 유능성이 부모효능감을 결정

하는 중요 변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는 영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을 둔 가정의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부모효능감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신혜원 외, 2025, p. 143). 다양한 부모 교육은 부모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연령,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며, 환경적 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

책 지원이 요구된다.

나.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연구

두 번째 부류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

는 의사결정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한유진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 갈등 및 

해체,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 경향에 대응하여 부모 교육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녀와의 올바른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파

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아의 공감 능력과 정서지능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임(2024)의 연구는 유아기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해 증거기반의 실제에 부합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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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

서역량을 인지, 정서, 행동이 통합된 사회화된 행동양식이자 원만한 관계를 위한 지식·

기술·태도의 총체라고 규정한다(김남임, 2024, p. 210). 사회정서역량을 안정적으로 형

성하지 못하면 유아에게 정서적·행동적 문제,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 부진 및 부적응 행

동, 청소년기에 일탈과 비행 행동, 성인기에 사회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세 번째 부류의 연구는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교육 효과를 검증한다. 조영기, 김석우(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부

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자녀 교육에서 자녀 양

육 기술, 의사소통 방법, 과제해결 기술 등의 현실적 정보가 부모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 충족을 위해 추구할 궁극적 목표는 부모의 교육관 정립 및 양육태도의 개선이다

(조영기·김석우, 2006, pp. 68-69). 장영숙, 조현진(2009)의 연구에서는 수능을 끝낸 고

등학교 3학년 학생 2,957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바람직

한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장차 그들이 영위할 가정생

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정미 외(2011)의 연구는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적용 후 예비부모로서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름을 존중하기’, ‘대화기술 기르기’, ‘자기 관리 능력 기

르기’, ‘책임과 헌신의 마음 가지기’이며, 분석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부모로서의 소양과 윤리의식 측면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라.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네 번째 부류의 연구는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종합하여 예비부모교육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정은미(2017)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은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

련 12건의 논문을 선정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내용, 효과 등 연구 동

향을 파악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목적으로는 자아존중감 향상, 예비 부모로서의 자질, 지식, 태도 함양, 

의사소통 능력증진 등이 설정되었고, 프로그램 구성 내용으로는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성찰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부모됨이나 부모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 효

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이 있었다. 문소희 외(2021)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에 관한 메타분석”은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23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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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 대상 측면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 효과가 대학생이나 군인 대상

의 교육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

하되 실습과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와 전체 기간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회기 수가 많고 장기적으로 실시될수록 부모교육

의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 전문적 교육을 받은 중･노년층이 

영유아 돌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에서 예비부모교육 전수자 역할을 하는 것, 

대학에 예비부모교육 과목의 개설･유지 방안, 생애주기별 (예비)부모교육 시스템 제도

화 등을 제언하였다.

남민우, 이운지(2017)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중등 교육과정 분석 및 교사･학생 인식 

조사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 및 내용을 분석하고, 2016

년 현재 실행 중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예비부모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6개 교과, 고등학교 2

개 교과에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예비부

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교사들은 예비부모교육이 중

요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예비부모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예

비부모교육의 방법으로 정규 교과 수업보다는 비교과 수업 형태를 선호하고, 일반 강의

식 수업보다는 실습･체험활동, 토의･토론, 발표 등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선행 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 연구로부터 얻게 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소양과 부모 윤리 교육은 

부모효능감의 향상을 지향해야 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의 달성을 위한 

(예비) 부모로서의 지식과 기능, 태도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부모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예비) 부모의 정서 조절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 부모 소양과 부모 윤리 교육은 개인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

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 역량과 

사회정서역량,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지능, 공감 능력, 사회정서역

량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 역량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증거

기반 부모 교육이 요구되며, 증거기반 부모 교육의 내용은 현장 적용 후 피드백을 통한 

연구 개선으로 순환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기 이전 실시하는 예비부모교육은 부모로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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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예비부모교육은 1회성 교육으로

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정규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를 수용하되 전문가의 개발 및 수정을 통해 체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 연구는 예비부모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부만을 조명하는 데 비

하여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관련 학문을 고찰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 전반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부모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종합적 시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공교육 제도 내에서 체계화된 예비부모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시간을 통해 초중고 학교급에서 연계,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III.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근거 학문

선행 연구의 고찰로부터 예비부모교육에는 부모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 태도가 

포함됨이 밝혀졌다.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며

(Coleman, 1988),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자녀의 양육 기술을 수단으로 필요

로 한다(정옥분·정순화, 2019, pp. 25-35). 이에 윤리학과 유아교육학이 요청된다. 부모

로서 필요한 지식에는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식 교육의 기

능이 학교와 사회로 분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로서 필수불가결한 지식은 인간의 

출생 이후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함희근, 2022). 이에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간학과 인간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과 심리를 다

루는 발달심리학이 요청된다. 또한 부모에게 필요한 기술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녀와 소

통하며 자녀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이다(Gordon, 2000). 이에 상

담심리학과 인간관계론이 요청된다.

1. 윤리학

예비부모교육의 근거 학문으로서 윤리학은 예비 부모의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핵심

적 근거를 제공한다. 윤리학은 자녀 양육과 훈육·교육이라는 실천에서 바람직한 목적을 

타당한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윤리학은 예비 부모에게 도덕 원리를 체득

하고 도덕적 덕목을 갖추도록 하여 장차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9권 제2호 (2026)

36

이끌어준다. 예컨대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윤리학으로서 칸트 윤리학은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원리 중심의 윤리를 제시한다. 도덕 원리 중심의 윤리학은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 

지침이나 행위에 대한 도덕성 평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행위 전반을 규율하고

자 한다. 도덕적 덕목을 갖추게 하는 덕 윤리학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행위 원리보다

는 행위자의 도덕적 품성을 강조한다. 즉 덕 윤리학에서 도덕은 이성보다는 행위자의 품

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성숙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도록 덕행의 반복적 실천을 

통한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원리 중심의 윤리학과 덕 윤리학은 상호보완적 관계

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훈육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사랑, 인내심, 지혜, 용기, 공

정함, 책임감, 배려, 겸손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덕목들은 행위

자의 ‘목적이자 동시에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적 도덕 원리로 수렴될 

수 있다(임마누엘 칸트, 2012, pp. 461-462). 따라서 어떤 덕목이 덕목으로서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 덕목이 우리의 목적이자 동시에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목적이자 동시에 의무에 해당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부모에

게 필요한 모든 덕목이 연역적으로 제시되거나 습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체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

아나 아동과 같이 아직 충분히 이성적 사고가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칸트 윤리학과 

같이 이성 중심의 윤리학을 교육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비

부모교육에서 피교육자의 이성적 성숙도에 따라 덕 윤리학과 원리 중심의 윤리학의 비

중이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2. 인간학과 발달심리학

예비부모교육에서 자녀의 발달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학과 발달심리학이 

요구된다. 개별 과학의 연구 성과를 넘어 인간의 특성을 규명하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인간다운 모습을 그리는 인간학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의 바탕 위

에서 바람직한 부모상과 바람직한 자녀상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학은 ‘인간은 무

엇이며 우주의 여러 존재 사이에서 그의 지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즉 인간학은 인간

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 목표를 규명하고자 한다(진교훈, 1994, pp. 24-30). 이것을 위

해 인간학은 인간과 관련된 현상에 본질직관을 시도하는 현상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현

상 너머의 구조와 메커니즘, 본질, 근원 등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접근도 활용한다. 인

간학은 경험 과학이 정립한 인간에 관한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품위와 가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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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새롭게 근거지우고자 한다(진교훈, 1994, pp. 24-32). 그러므로 인간학은 현상적 

인간만이 아닌 이상적 인간상의 규명에도 도움을 준다.

경험 과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 과정과 심리 특성을 밝히려는 학문은 발달심리학

이다. 궁핍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어떤 아이는 범죄자로 성장하고, 어

떤 아이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한다. 발달심리학자는 그 비밀이 발달심리학의 이해에 

달려 있다고 본다(곽금주 외, 2007, p. 6). 세상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밝히고자 하는 인지발달이론, 인간의 자아가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발달하는지 밝히고자 하는 자아발달이론, 도덕성 

발달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도덕성발달이론 등이 발달심리학에 포함된다. 인간 발달

단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의 소양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시기

별 부모의 올바른 처신과 대처를 위한 바탕이 된다.

3. 유아교육학

유아교육학은 양육 역량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부모효능감을 함양하게 한다. 

유아교육학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기

술’을 제공한다. 아동발달의 개념과 이론은 유아교육에 관한 지식의 기초이고, 유아교육

이 행해지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놀이, 창작활동, 언어와 문자, 과학 및 수학, 그리고 사회 및 인성학습은 유

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기술을 제공한다(Bernard Spodek 외, 1987, p. 21).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유아교육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모효능감을 신장시킨다. 첫째, 유아의 인지·정서·

사회성의 발달, 행동 특성,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적절하게 해

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무조건적인 훈육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닌,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양육 방법을 제시하여 부모가 안정된 태도로 양육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유아교육학을 통해 배운 이론과 사례는 육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효과적인 양육자는 아동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아동은 스스로 혹은 양육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과 상

황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키고, 중요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숙달해 나가는 것으로 보

인다. 즉 아동에게 상호작용의 질과 학습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Bernard Spodek 외, 1987, p. 18). 유아교육학은 (예비) 부모의 양육 역량 향상에 기여

하는데, 양육 역량은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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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유아교육학은 놀이, 언어, 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극 방법을 알려주며, 이로써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도와준다. 둘째, 유아교육학은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아이의 정서와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 효과적인 대화법 등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구체적인 사례

로, 유아교육학을 공부한 후, 아이가 떼를 쓸 때 감정 조절 기법을 활용하여 차분히 대

처하여 효과적으로 아이를 진정시킨 부모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자아 효능감 즉 부모효능

감을 경험한다. 셋째, 유아교육학은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하는데, 아이의 행동이

나 발달에 대한 근거의 이해는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4. 상담심리학과 인간관계론

예비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 이해, 관계 형성 기술,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을 함양

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배경 학문이 상담심리학과 인간관계론이다. 상담심리학의 

노하우를 통해 예비부모는 미래의 자녀에 대해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로 자녀

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담은 다음

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상담은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지와 위안을 준다. 또한 상담은 정서적 치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지침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상담의 또 다른 촉진적인 부분은 

내담자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상담자가 피드백을 통해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은 내담자가 타인과 건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상담자는 재부모(reparenting)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담자와의 따뜻한 

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과거의 주요 인물로부터 받은 고통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담자는 더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파악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귀중한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백지숙 외, 2011, p. 113).

상담심리학은 성공적 상담에 필요한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 진

실성의 태도를 상담자가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내담자의 자기 탐색, 내담자 자신에 대

한 통찰 및 자각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심리학은 다양한 상담 기법을 제공한다(백지숙 

외, 2011, pp. 133-135). 상담심리학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와의 대화 방

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론이 예비부모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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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타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떤 개선이 필요한

지 성찰하는 데 기여한다. 즉 상대방을 평가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화태도, 규칙을 지

나치게 강조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태도,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

하는 태도 등을 개선해야만 정상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노중균, 

2009, pp. 48-50). 비판, 비난, 불평하지 않기, 칭찬하고 인정하기, 미소와 관심 보여주

기 등의 방법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인간관계론이 제시해주는 방법인데(도나 데일 카네

기, 2025), 이것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개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자녀 및 

배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경청, 공감, 긍정적 피드

백과 같은 기초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노중균, 2009, pp. 87-117). 셋째, 가족 내 

갈등 관리에 해당하는데, 부모-자녀간, 혹은 부부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노중균, 

2009, pp. 208-225). 인간관계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므로 부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IV.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예비부모교육 관련성 분석

남민우, 이운지(2017)의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예비부모교육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현행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추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

육의 체계적 시행을 주장하는 본 연구의 논지 전개에 앞서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예비부

모교육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예비부모교

육의 관련성이 분석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는 실과(기술·가정)이고 특히 

‘아동발달과 부모’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예비부모교육 관련 성취기준이 드러나

는 교과는 보건, 도덕, 체육이다.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총론 및 각 교과 교

육과정) 분석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별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과정 분석 기준은 “1. 나에 대한 이해, 2. 나의 행복 점검하기, 3. 성 차이와 올바른 

성문화, 4. 사춘기 이해하기, 5. 이성교제와 결혼, 6. 임신과 출산, 7. 인간·생명의 존엄

성, 8. 가족·가정의 중요성, 9. 맞벌이와 보육, 10. 부모교육 개념과 기초이론, 11. 자녀

(아동) 발달 단계, 12. 자녀 양육기술, 13. 자녀 양육관·양육태도, 14. 자녀 의사소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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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15. 부모 인성과 역량, 16. 부모역할 수행, 17. 좋은 부모 되기 마음가짐 및 자아성

찰”로서 남민우·이운지(2017)의 2015 교육과정 분석기준을 적용하였다.

1. 실과(기술·가정)

가. 초등학교 실과 및 중학교 기술⋅가정

초·중학교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실과(기술·가정)에서는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과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인

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이해, 가정생활과 가족 간 

소통, 가족원의 다양한 요구 파악, 가정일 수행 참여,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형성, 의사

소통과 갈등관리, 가족 간 배려와 돌봄,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폭력과 가정폭력 대응,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에

서는 생활공간 청결히 하기, 의식주 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기 등을 다루고 있다. 관련 

성취기준 코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실과: [6실01-01], [6실01-02], [6실01-03], [6실01-06], [6실02-10]
중학교 기술·가정: [9기가01-01], [9기가01-05], [9기가01-08], [9기가01-10], [9기가01-11], [9기가01-12]

나. 고등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기술·가정’에서는 ‘소비자와 생활복지’, ‘인간과 성장하는 

관계’ 영역에서 예비부모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비자와 생활

복지’에서는 저출생 고령사회에서의 생애 설계, 자산 형성과 가계 재무 설계, 일과 생활

의 균형을 존중하는 태도,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자산 형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을 다

룬다. ‘인간과 성장하는 관계’ 영역에서는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존중과 돌봄 실

천, 삶의 위기 경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신장, 성과 사랑, 성년기의 독립과 

결혼, 부모됨의 선택과 역할, 가족 간 소통과 협력 등을 다룬다. 관련 성취기준 코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2기가02-01], [12기가02-02], [12기가03-01], [12기가03-02],
[12기가03-03], [12기가03-04], [12기가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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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학교 생활과학 탐구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인 ‘생활과학 탐구’는 실과(기술·가정)의 학습내용을 심화, 발

전시킨 과목으로 융·복합학문인 생활과학 분야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교

육부, 2022a, p. 77). 직접적으로 예비부모교육과 연관된 내용은 많지 않다. 예비부모교

육 관련 내용은 ‘인간행동과 생활과학’ 영역에서 인간 발달 이론과 발달 특성 탐구하기, 

가족복지 및 아동 상담에 대한 인식, 인간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다. 관련된 

성취기준 코드는 다음과 같다.

[12생활01-01], [12생활01-02], [12생활01-03]

라. 고등학교 아동발달과 부모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아동발달과 부모’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존재

하지 않았던 과목으로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융합하

여 개설한 과목이다(교육부, 2022a, p. 115). 이 과목은 청소년기 학습자가 성인기를 준

비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차 자녀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목의 거의 모든 내용이 예비부

모교육에 포함된다. 아동발달과 부모는 ‘부모됨의 준비’와 ‘아동발달과 돌봄’의 두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됨의 준비’ 영역에서는 부모됨의 의미 이해와 건강한 부모됨

의 가치 존중을 추구하고, ‘아동발달과 돌봄’ 영역에서는 아동이 발달적 측면에서 건강

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다룬다. 아동발달과 부모 과목의 예

비부모교육 관련 성취기준 코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2아동01-01], [12아동01-02], [12아동01-03], [12아동01-04], [12아동01-05], [12아동01-06],
[12아동02-01], [12아동02-02], [12아동02-03], [12아동02-04], [12아동02-05], [12아동02-06],
[12아동02-07], [12아동02-08]

마. 고등학교 생애 설계와 자립

융합 선택 과목인 ‘생애 설계와 자립’에서는 ‘사회·정서적 자립’ 영역에서 예비부모교

육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일상생활에서 성

인지 감수성 높이기, 상호존중의 성문화 확립 등이 해당 요소이다. 관련 성취기준 코드

는 다음과 같다.

[12자립01-01], [12자립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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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선택 「보건」

중학교 선택 과목인 보건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로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의 외연을 넓혀서 보면 5개 영역 모두 예비부모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

나, 예비부모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성과 건강’이다. ‘성과 건강’ 영역에서

는 임신이나 피임 및 성적자기결정권 등 출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성

취기준 코드는 다음과 같다.

[9보03-01], [9보03-03], [9보03-04], [9보03-05]

3. 도덕과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가

정 생활의 윤리, 성윤리, 사랑과 성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초등학교 공통 과목 

도덕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효와 우

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을 사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중학교 공통과

목 도덕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성(性)의 도덕적 의미, 

가정의 의미, 가족 간 민주적 소통, 성윤리, 성에 대한 편견 극복 등을 다루고 있다. 고

등학교 선택과목 현대사회와 윤리에서는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영역에서 사랑과 성의 

인격적 가치, 사랑과 성의 관계, 출생과 생명의 가치, 결혼과 가족의 윤리, 효와 배려, 생

명 존중, 사랑과 책임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 도덕과에서는 주로 가치와 태도를 중심

으로 예비부모교육의 정신적·규범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 

코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도02-01], [9도02-01], [9도02-06], [12현윤02-01], [12현윤02-02]

4. 체육과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은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실천이다.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은 건강 

활동 실천을 통한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 추구이다.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체육1에

서는 신체활동의 효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방법, 긍정적 자아존중감 등 학습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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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체육과에서는 건강의 향상을 통한 가정 생활의 신체적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 코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체01-04], [9체01-14], [12체육1-01-02]

5. 소결

예비부모교육은 실과(기술·가정)에 가장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

히 고등학교 ‘아동발달과 부모’ 과목은 예비부모교육 관련 대부분의 영역을 다룬다. 다

만 ‘아동발달과 부모’는 주로 실과(기술·가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보건, 도덕, 체육 

등 예비부모교육 관련 다른 교과의 모든 내용까지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

동발달과 부모’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을 담

당할 수 없고, 한 학기 동안만 교육되므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교 선

택인 보건 과목은 ‘성 건강·임신·이성 교제’ 중심의 예비적 단계의 교육에 기여한다. 도

덕·윤리는 가치·태도 이해 차원에서 예비 부모의 정신적, 규범적 측면의 교육을 제공한

다. 체육은 건강관리를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과 공동체 유지를 추구하므로 간접적인 예

비부모교육의 기초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여러 교과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일부를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를 연계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V. 예비부모교육 목표의 체계화

예비부모교육 목표의 체계화에 앞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은미(2017)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예비부모교육 관련 실증적 연구를 문헌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분석 결과를 <표1>과 같이 제

시하였다.

연도 저  자 프로그램 목표

2008 배은숙･강기정 자아존중감 향상 및 이상적인 가족상 정립

2009 이혜자･최덕경･배은숙 원가족에 대한 분노해소

2009 이상희 건강한 대인관계와 긍정적인 자기의식함양

<표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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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 열거된 내용을 고찰하면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는 일차원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부모가 알아야 할 지식 측면, 부모가 갖춰야 할 기능 또는 기술 측면, 부모가 지녀

야 할 태도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그 특성에 따

라 구조화하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차

원의 분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분류의 체계를 따른 것이다. <지식·이해> 측면

은 예비 부모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지식을 의미하고, <과정·기능> 측면은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사고·정서·행위의 과정이나 기술 및 기능을 의미하며, <가치·태도>의 측면은 

예비 부모가 길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목표를 이와 같은 

세 차원으로 분류하고, 차원별 목표를 통합하면 <표2>와 같다.

<표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요소 분류 및 통합

차원 분류 예비부모교육의 목표 요소 (<표1> 내용 분류) 차원별 목표 요소의 통합

가치·태도

이상적인 가족상 정립, 원가족에 대한 분노 해소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 및 태도 형성
예비 부모로서 올바른 인식 및 기본 자질 형성
예비 부모로서 태도를 고취,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예비 부모로서의 태도와 가치 함양

부모 윤리의식

학습된 무기력 개선, 부모 역할 만족도·양육 태도 향상 부모 효능감

지식·이해 예비 부모로서 지식 고취 자녀의 발달 및 심리 특성 이해

과정·기능

자아존중감 향상, 긍정적인 자기의식 함양
건강한 대인관계, 예비 부모로서 기술 고취
아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증진
의사소통 능력 증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
공감·수용 반응 증가, 심리적 안녕감

사회정서역량

<표2>를 보면 <지식·이해> 측면의 목표는 자녀의 발달 특성이나 심리 특성 이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은 발달심리학과 인간학임을 알 수 있다. <과정·기능> 측면의 목

연도 저  자 프로그램 목표

2009 장영숙･조현진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정립 및 태도 형성

2010 김정미･강정원･유은영･박선영 예비부모로서의 올바른 인식 형성

2011 김정미･강정원･박선영 예비부모로서의 태도, 지식, 기술을 고취

2012 지수현 학습된 무기력 개선 및 부모역할 만족도 향상

2013 나유미･김미경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2013 김혜욱･장미경･한성심 아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증진

2016 김선주 예비부모로서의 기본 자질 및 지식 이해, 태도와 가치 함양

2016 손초롱･장미경･김유진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공감･수용 반응 증가

2016 서성희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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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한 사회정서역량 강화이고, 바탕이 되는 학문은 상

담심리학과 인간관계론임을 알 수 있다. <가치·태도> 측면의 목표는 부모 윤리의식, 부

모효능감 함양이고, 근거가 되는 학문은 윤리학과 유아교육학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예비부모교육의 목표와 근거 학문

예비부모교육의 목표와 근거 학문을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목표 요소는 다른 

두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부모효능감’이라는 목표 요소는 ‘가치·태도’의 차원에 

해당하지만, 부모효능감이 성공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특성이나 심리 

특성,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한 사회정서역량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그림1]에서 화살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의존·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에 관하여 상세히 논구하고자 

한다.

1. 지식·이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발달·심리 특성 이해

지식·이해의 차원에서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것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발달 특

성과 심리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인간은 성장 단계에 따라 상이한 발달적·심리적 특성

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만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고 나아가 적절한 

양육, 훈육, 교육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녀의 성장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누었을 때 시기별로 발달 과업이 다르

고, 발달 특성 및 심리 특성이 다르며, 인지적 발달 수준, 도덕성 발달 수준이 다르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수준과 심리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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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에 따른 발달 특성의 예로, 인간은 태어날 때 여느 포유동물보다도 불완전

한 상태에 있다.2)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아기는 포유류 동물 중에서 가장 길어 성인이 

되는 데 거의 20년이 걸린다(진교훈, 1994, p. 66). 소나 말의 경우에는 출산 후 수 시

간이면 사족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는 이족 보행을 하는 데 적어도 9개월에

서 길게는 일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영유아기에 불완전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인간의 다양한 자아실현

을 위한 가소성과 학습 능력의 폭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인

간의 가소성과 학습 능력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을 넘어 환경의 개조를 가능케 한

다. 동물은 태어난 후 짧은 시간 동안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완성하게 되지만, 폭넓은 가소성과 학습 능력은 갖지 못한

다(진교훈, 1994, pp. 64-67). 부모의 입장에서 아기의 성장을 위한 유아기가 길어 답

답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인간학적 관점에서 영유아기의 불완전성과 긴 성

장 기간은 인간의 가소성과 학습 능력을 위해 필요함을 상기해야 한다.

성장 단계에 따른 심리 특성의 예로서 자녀는 생후 2-7년의 시기에 사고의 결함에 해

당하는 자기중심성(egocentrism)을 보인다(곽금주 외, 2007, pp. 203-204). 자기중심성 

시기에 접어든 자녀가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성찰의 폭과 깊이 측면에서 성인만큼 다각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

이 고려한 성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하는 자기중심성 

시기의 한계는 생물학적 한계이므로 부모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시기를 벗

어날 때까지 그 한계를 인정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성인 수준의 탈중심적 사고나 역지

사지의 사고를 2-7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죄책감

이나 무력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합당한 부모 역할 수행은 자녀의 성장 단계별(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자녀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부모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함으

로써, 가정 내 양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 단계별 발달 수준

에 적합한 양육 방식과 상호 작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Havighurst, 1952, pp. 2-6). 

유아기(0-5세) 발달단계의 특징은 애착 형성, 감정 조절 능력 발달, 모방 중심 학습 등

이다. 따라서 민감한 반응과 일관된 돌봄을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설명과 공감 중심의 감

정 코칭 방식, 언어·정서 발달을 위한 놀이 중심 상호작용이 필요하다(Erikson, 1950, 

pp. 247-251). 유아기에 조성된 신뢰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기(6-12세)에 접어들었을 때, 자녀의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고 또래 관계의 중요성

2) 겔렌은 신생아의 생물학적인 초기 양상을 연구하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미완성된 상태로 출생한다.”고 말했다. 
Arnold Gehlen, 1941, S. 2f; 진교훈, 1994, pp. 64-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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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며 도덕성 발달 초기 단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기 자녀의 부모는 훈육 측

면에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일관된 지도를 해야 하며 아동의 행동 결과에 대한 인

식을 강조해야 한다. 양육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아

동에게 권한을 부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Baumrind, 1971, pp. 18-20). 청소년기

(13-18세)에 자녀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며, 비판적 사

고가 가능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간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자율

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일관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Steinberg & Silk, 2002, pp. 107-110). 자녀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자녀와 함께 문

제를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Baumrind, 1991, pp. 62-65).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베풀어야 할 덕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의 표현 형식은 자녀의 발

달 특성과 심리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배려의 덕은 유아기에는 일관된 

돌봄의 태도로, 아동기에는 규칙의 필요성 설명으로,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

립성 존중으로 달리 표현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를 아동기의 자녀처럼 대하거나 유

아기의 자녀를 청소년기의 자녀처럼 대한다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

효과에 직면하게 된다.

2. 과정·기능: 사회정서역량

과정·기능 측면은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사고, 정서, 행위의 차원에서 갖춰야 할 기

술, 기능,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정서역량이

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타인을 위한 공감을 

느끼고 보여주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

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다(Clark 

McKown 외, 2019, p. 4). 예비 부모에게 사회정서역량은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

모 자신과 가족 전체의 행복, 그리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 첫째, 부모의 사회정

서역량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도

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자녀가 또래 및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에 중요하다. 자녀의 발달에 있어 생애 초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

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자녀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

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킨다(Bowlby, 1969, pp. 194-201; 

Erikson, 1950, pp. 247-251). 부모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강력한 사회정서 학습의 기회가 되고 이후 성장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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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은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을 의미한다. 즉 서로

의 감정을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는 육아라는 공동의 험난한 과정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자녀는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인간관

계를 학습한다(Cummings & Davies, 2010, pp. 14-18). 또한,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은 부부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및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

한다. 사회정서역량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면 문제, 식사 문제, 훈육 문제 등 다양

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며, 아이와 가족에게 가장 바람

직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육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이다. 부모가 당황하거

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가정에서 부모의 정서 반응과 문제 해결의 방식은 

자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식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pp. 367-372).

의사소통기술은 사회정서역량의 일부이다. 부모의 의사소통기술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좌우하고 자녀의 심리나 정서적 측면에서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며, 가족 전체의 행

복을 증진시키는 바탕이 된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기술은 예비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왜 필요한가? 첫째,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애착 증진을 위해 필요하

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 감정,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반응하

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

다(Bowlby, 1969, pp. 194-201;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안정적

인 애착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자기 효능감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둘째,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 능력을 기른다(Denham, 1998, pp. 61-66).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갈등 조절 능

력 등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부모가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셋째, 

의사소통기술은 훈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 명확하고 일관된 의

사소통은 자녀에게 적절한 행동 기준과 기대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문제행동을 

막아준다(Patterson, 1982, pp. 57-65). 또한,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부모는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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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를 위해 필요하다. 쉽지 않은 과업인 자녀 양육은 부부 관계에 많은 변화를 파생시키고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가 서로의 양육 철학과 가치관을 공

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부부 간 의사

소통은 부부가 공동의 양육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다섯째, 의사소통기술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회복 탄력성을 증진

시켜 준다. 부모 역할 수행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예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요

청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가족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Walsh, 2016).

3. 가치·태도: 부모 윤리의식과 부모효능감

부모에게 필요한 인간 발달에 대한 지식, 사회정서역량과 같은 기능이나 능력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부모가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가 없다면 부모 역할 수행의 방향이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부모 윤리의식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을 부여

하고, 부모효능감은 육아의 어려움을 이겨낼 기운을 북돋아주고 자녀에게는 정서적 안

정감을 준다. 도덕과 교과교육학에 의하면 모델링을 통해 교사의 도덕적, 비도덕적 언행

이 관찰을 통해 학생에게 내면화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언행과 그 안에 담긴 삶의 태

도와 윤리의식은 자녀의 모방과 학습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때, 자녀는 그 행동을 윤리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부모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범적인 삶의 태도와 윤리의식을 부모가 갖추지 못하면 자녀

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예비 부모의 성장 과

정에서 주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 부모들 자신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윤리의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가. 부모 윤리의식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자녀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인식의 

중핵은 모두 부모 윤리의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윤리의식은 부모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의미한다. 부모 윤리의식의 내용으로 사랑과 성 윤리, 책임 있는 양육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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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역할 이해 및 실천 태도를 들 수 있다. 부모 윤리의식을 학교 교육에서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 윤리의식이 강화됨으로써 자

라나는 세대의 일탈 가능성을 낮추고, 가정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 성원의 사회

화 과정이 원활해지고 사회통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부모윤리의식, 즉 부모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사랑과 성 윤리이다. 가정의 탄생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의 결합에

서 시작된다. 부부 사이에서 2세가 잉태되고 이는 출산으로 이어진다. 가정의 탄생 과정

에서 필요한 윤리가 사랑과 성윤리이다. 사랑과 성 윤리는 현행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의 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육과정에서는 사랑과 성 윤리 

측면에서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다루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예비 부모로서 책임 있는 사랑과 성 윤리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에 적합한 사랑과 성 윤

리 및 생명윤리가 부모 윤리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성행위는 두 인격의 만남으로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며, 성행위는 임

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므로 성행위의 시점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혼외 자녀의 문제도 결

국 성행위의 시점에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 문제나 인격적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성행위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책임 있는 양육 태도이다. 이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즉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안전한 환경 제공, 교육 등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무책임한 양육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

적 영향을 준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

고, 자녀에게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러한 태도는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학습하는 모델이 된다.

셋째, 부모 역할 이해와 실천 태도이다. 부모 역할 이해와 실천 태도에 자녀의 인권과 

존엄성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자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즉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고유한 개성과 잠재

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여 자녀의 성장을 도우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건

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필수적이다.

부모 역할 이해와 실천 태도에는 공정하고 일관된 훈육 원칙이 포함된다. 자녀를 훈

육할 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것은 자녀가 옳고 그름을 배우고, 사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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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 훈육 방식이 

달라지거나,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한 대우는 자녀에게 혼란과 분노를 유발

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방해한다. 윤리적 훈육 원칙은 자녀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

을 제공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부모 역할 이해와 실천 태도를 갖추기 위해 예비부모에게 부모로서의 덕(德)의 함양

이 요구된다. 이것은 부모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부모에게 체

화된 덕은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덕 윤리에서 강조하는 덕

목들은 아이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부모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덕목들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거

울이므로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는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예비 부모는 덕의 함양을 통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전인

적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즉 자녀의 학업 성취에만 얽매이지 않고,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도덕적 성숙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 덕 있는 

부모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 스스로 잠

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부모는 사랑, 인내심, 지혜, 용기, 공정성, 책임감, 배려, 겸손 등 좋은 부모가 갖

춰야 할 핵심적인 성품과 덕목을 내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은 단편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부모의 사고방식과 행동 전반에 걸쳐 발현된다. 육아는 예측 불가능

하고 복잡한 여정이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규칙이나 지침을 제시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내면에 올바른 

품성과 덕목을 갖춰야 한다. 인내심이 있는 부모는 아이의 시행착오를 너그럽게 받아들

이고,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적절한 훈육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나.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육아 역량에 대해 갖는 믿음과 자신감이다(Coleman & 

Karraker, 1998, pp. 48–50). 즉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나는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와 같이 육아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평가이자 기

대를 뜻한다. 부모효능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효능감은 

성공적인 육아를 해내는 데 기여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예비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잘 

돌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훈육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감을 형성하고, 실제 육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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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되기 전에는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초보 부

모의 경우, 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주변의 조언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

다. 높은 부모효능감은 이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육아 시작 단계에서 긍정적인 마음

가짐을 갖게 하여 성공적인 육아 수행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한다.

둘째, 부모효능감은 육아 스트레스 대처 및 적응력 증진에 기여한다. 육아는 기쁨만큼

이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동반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어려운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 문제 해결

을 위해 노력한다. 수면 부족, 아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경제적 부담 등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육아 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애착 형성을 촉진한다. 자신의 육

아 역량을 신뢰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

는 데 기여한다. 부모의 불안정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는 아이에게 불안감을 전가할 수 

있다. 반면 자신감 있는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적절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함

으로써 자녀가 세상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VI. 예비부모교육의 교수·학습 및 평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교과 ‘아동발달과 부모’ 과목에 명시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내용이 대부분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동발달과 부모’의 교

수·학습 및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부모교육의 체계화 

측면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보완할 측면을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민우, 이운지, 2017, pp. 155-156).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교육부, 2022a, pp. 122-123).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

에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영역이다(교육부, 2022b, p. 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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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 걸쳐 개설되어 있고, 선택과목이나 학교 특성과는 관

계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을 펼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정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예비부모교육과 관련 있는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협력

을 통해 학제적 성격을 지닌 예비부모교육을 풀어감으로써 예비부모로서의 입체적 역량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통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영역, 동아리 활동 영역, 진로 활동 영역으로 나뉘는데,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예시 활

동으로는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지역사회 육아기관 봉사활동), 진로 

활동 영역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부모윤리의식의 기초, 사회정서역량), 생애 탐색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 가치관(부모윤리의식, 부모효능감) 확립 등을 들 수 있다(교육

부, 2022b, p. 16). 이러한 관련성 이외에도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을 활용해야 할 중요한 근거는 범교과 학습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경우 관련 교과 교

육과정에서 우선 교육하고 필요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 34). 현재 범교과 학습의 주제 예시 항목에 예비부모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

지만,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인권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 교육 등의 범교과 학

습 주제들이 예비부모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고, 예비부모교육은 그 자체로도 앞서 

제시한 개인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부모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여 학생 맞춤형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전개하고, 예비부모로서 ‘지식·이

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교육부, 2022a, p. 

123).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1순위는 

실습과 체험활동이었다(남민우, 이운지, 2017, p. 156). 2-4순위 중 학생과 교사가 공통

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본 방법은 견학, 방문, 영화/비디오 관람이었다. 따라서 예비부모

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실습이나 견학 등 직접 체험 또는 영상 매체를 통한 간접 체

험과 같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 토론, 발표와 같은 

언어적 수단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요구와 거리

가 있다. 참고로 영국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가정과목(Home Economics)에서 예비부모

교육을 실행하는데, 학생이 지역 내 육아센터나 유아 놀이 공간을 방문하여 여섯 차례 

유아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호주에서는 9-10세 학생에게 예비부모교육 관련 선택 

과목을 통해 가상 현실 육아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육 관련 

센터에서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남민우, 이운지, 2017, p. 

144).

셋째, 예비부모교육의 평가 모형으로 목표중심 평가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예

비부모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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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묻는 접근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예비부모교육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P/F 

평가로만 접근하거나 절대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대평가

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쓰이게 되고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 자체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교과 내용을 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좋

지 않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부모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우려도 있다. 예비부

모교육은 학업성적의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

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하므로 교양 필수 과목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입시와는 

무관하게 장차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예비부모교육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 및 인격 형성과 사회성 함양, 화목한 가정과 건

강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예비 부모의 소양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비부모교

육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부모의 소양 

및 윤리의식 부족에서 비롯되며,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현대 사회의 가정이 예비부모교

육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Ⅲ장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드러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실과(기술·가정)에 비교적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중학교 선택인 보건 과목에

는 ‘성 건강, 임신, 이성 교제’ 중심의 교육이 제공되며, 도덕·윤리는 가치·태도 차원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체육은 건강관리를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과 공동체 유지 추

구로 간접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지원한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여러 교

과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일부를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Ⅳ장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에 나타난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종합·분석한 뒤, 예비부모교육의 

목표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차원별 목표 요소를 

정립하였다. 즉 ‘지식·이해’ 차원의 목표 요소로 ‘자녀의 발달 및 심리 특성 이해’를, ‘과

정·기능’ 차원의 목표 요소로 ‘사회정서역량’을, ‘가치·태도’ 차원의 목표 요소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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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과 ‘부모 효능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각 목표 요소의 의미와 필요성 및 하위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Ⅴ장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의 근거 학문을 제시하였다. 윤리학은 예비 부모

의 가치 및 태도 함양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비 부모에게 도덕 원리를 체득하고 도

덕적 덕목을 갖추도록 하여 장차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다. 도덕 원리 중심의 윤리학과 도덕적 덕목 중심의 윤리학은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인간학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전인적 이해의 바탕 위

에서 자녀를 이해하도록 하고, 현상적 인간만이 아닌 이상적 인간상을 규명함으로써 바

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은 아동의 발달 과정과 심리 

특성을 밝히고자 하며 인지발달, 자아발달, 도덕성발달 등을 포함한다. 인간 발달단계 

특성의 이해는 부모의 올바른 처신과 대처의 기초가 된다. 유아교육학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여 양육 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부

모 효능감을 함양시킨다. 상담심리학은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 진실성 등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인간관계론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태도의 개선 방향, 대인관계 기술, 효

과적 의사소통과 갈등 해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비 부모의 가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예비 부모의 소양과 윤리의식의 함양은 다양한 학문 영역과 관련 학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므로 교육 내용을 정련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등 예비부모교육의 체계화

를 위해 학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Ⅵ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동발달과 부모' 과목에 명시된 교

수·학습 및 평가의 내용이 대부분 적절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둘째,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습, 체험활동이며 구체적

으로 견학, 방문, 영화/영상 관람이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의 평가 모형으로 목표중심 평

가 모형을, 평가 방법으로는 P/F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절대평가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기존 예비부모교육 연구들이 프로그램 효과나 인식 조사 중심으로 분절적

으로 수행되어 온 한계를 넘어, 예비부모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운영 방향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예비부모교

육의 목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체계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차원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인간학·발달심리학·윤리학·유아교육학·상담심리학·인간관계

론 등과 연계하여 학제적으로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

것은 예비부모교육을 단순한 부모 역할 훈련이 아니라 인간 이해와 윤리적 성숙,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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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역량 함양을 포함하는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예비부모교육을 개인의 선택적 교양 수준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 내에서 지

속적·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관련 요소가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급 간 연계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통합적 운영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정책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저출생, 가족 해체, 아동학대, 부모의 양육 불안 등 현 시대의 사회 문제

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및 교육복지 정책과의 연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비부모교육의 목표 체계와 교

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개발, 프로그램 설계, 교사 연수 및 

학교 기반 부모준비교육 운영의 실천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실습·체험 중

심 활동과 사회정서역량 기반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적 부모 역할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제언

예비부모교육에서 가치·태도 차원의 교육은 예비 부모의 목적의식을 형성한다면, 과

정·기능 차원의 교육(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사회정서역량)은 부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차원의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예비부모교육의 지식·이해 차원의 교육

은 자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방법의 선택에 기

여하고, 부모의 목적의식 형성에도 기여한다. 세 가지 차원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예비부모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수단·방법의 활용 능력이나 자녀 발달 

특성 및 심리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부모로서의 목적의식만으로 부모 역할이 수행될 

수 없고, 수단·방법 활용 능력과 자녀에 대한 이해만 강조하고 바람직한 목적의식 교육

이 방치된다면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성이 실종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들 간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될 수 없고 수평적 협력관계여야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의 교

육내용에 담긴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이나 향후 확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남민우, 

이운지, 2017, pp. 153-154). 그러므로 예비부모교육은 중요하며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과정상 관련 교과에 배정된 시수는 변경하기 어려우며 내용 요소의 수와 교

과서 전체 면수는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윤리교육과

나 가정교육과 등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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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을 통해서는 모든 학생에 대한 공통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의 일부를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과목 

이외의 시간이므로 시간표상 교과별 배정 시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고등학교의 특성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모든 교과의 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

제적 방식으로 교과 간 협력이 필요한 예비부모교육에 적합하다. 다만 각 교과의 예비부

모교육 관련 내용요소의 수나 범위에 따라 예비부모교육에서 교과별 할당 시간은 차별

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나 자아 인식, 그리고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예비 부모로서 올바른 가치관, 태도, 기능과 기술, 인간 발달에 대한 지식 등을 발전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정미 외, 2010, p. 20).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학생의 발

달 과정에 적합하게 체계화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이므로 

부모윤리의식과 사회정서역량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바람

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교

육과 내면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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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Pre-parent Education

Daesung Je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re-parent(parenting) education is a program designed to help those who are not 

yet parents prepare for their role as parents. Part of social issues stem from the 

failure of parenting due to a lack of parental knowledge and ethical awareness. 

Pre-parent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character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fostering harmonious families and a healthy society. However, the 

weakening educational function of families due to the rise of nuclear families makes 

it difficult for families to fully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e-parent education. 

Therefore, pre-parent education, designed to enhanc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should be implemented as a mandatory program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Pre-parent education requires learners to 

cultivat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necessary to properly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it draws on academic foundations in ethics, anthropology,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y, and human 

relations theory, i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requi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goals of pre-parent education are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children’s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t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level; socio-emotional competencies at the process and function 

level; and parental ethics and parental efficacy at the value and attitude level. The 

goals, the cont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and utilization 

of pre-parent education must be systematized. This study presents a draft of this 

framework. Pre-parent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with relevant subjects, utilizing th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urriculum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focusing on experiential and practical learning.

Key Words: Parenting Education, Parental competence, Parent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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